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첫 영업 개시! “눈물나
게 힐링됐다” 디저트 싹싹 비운 어르신들에게 선사한 ‘특급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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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드디어 문을 열고, 따스한 정성과 온기를 시골 어르신들과 나누며 뭉클한 감동과 여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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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8일(금) 공개된 1화는 영업 마지막 날의 ‘갈레트 데 루아’ 깜짝 이벤트로 포문을 열었다. 밤이 숨겨진 빵을 찾은 어르신에게 왕
관을 씌워드리고, 어르신의 즉석 노래가 한데 어우러진 장면은 마을 공동체와 깊이 교감해 온 출연진들의 진심을 보여주며 시작부
터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이어 공개된 첫 만남에서는 김희애, 차승원, 김선호, 이기택 네 사람의 특별한 시작이 그려졌다. 김희애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저트
카드’ 아이디어를 냈고, 차승원은 낯선 프랑스 베이킹에 긴장하면서도 연습을 거듭하며 ‘제빵왕’으로 성장해갔다. 라테 아트까지 마
스터하며 다정한 바리스타로 변신한 김선호, 아침 식사를 책임지며 ‘조식택’ 별명을 얻은 막내 이기택의 활약도 빛났다.

전북 고창 방장산 아래, 오랫동안 불 꺼져 있던 마을 슈퍼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봉주르빵집’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공간이 주는
위로를 실감케 했다. 카페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어르신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
에게 기분 좋은 해방감을 안겼다.

첫 영업을 앞두고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차승원과 이기택이 이끄는 주방은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
한 베이킹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시간을 이어갔고, 김희애와 김선호는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세심한 서비스와 준비로 공간을
채워갔다. 여기에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합류한 세븐틴 디노는 김선호의 밀착 과외 아래 단숨에 ‘극강의 멀티태스커’로 거듭나며
특별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드디어 문을 연 <봉주르빵집>, 돋보기를 들고 서툴게 주문을 건네는 어르신들의 첫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훈
훈한 미소를 번지게 했다. 특히 생소한 ‘크렘 브륄레’ 앞에서 망설이던 어르신들이 한 입의 달콤함에 무장해제되어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장면은 낯선 맛이 선사하는 의외의 기쁨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고창의 풍경을 구워낸 듯한 ‘청보리 밭 타르트’에 담긴 정성
은 어르신들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르신들이었다. 아껴둔 빵 한 조각을 지인과 나누기 위해 포장하고, “이 이야기로 일주일은 살
겠다”며 아이처럼 웃는 모습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험의 가치를 전했다. 특히 “눈물 나게 힐링 됐다”는 한
어르신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깊은 여운을 남겼다.

첫 공개와 동시에 기분 좋은 미소와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
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